
■ 서울시 아동 놀권리 조례 제정 본회의 통과 환영보도(2020.12.22.)

‘아동 놀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의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합

니다.

12/22(화) 오늘, ‘아동놀이권보장을위한조례’가서울시의회본회의를통과했습니다. 사교육걱정

없는세상(이하사교육걱정)은실질적으로아동의놀권리를보장하기위한법률적근거마련에힘써왔

던 바, 아동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을 환영합니다.

아동놀이권보장을위한조례제정으로아이들은제도적으로놀권리를보장받게되고, 서울시차

원의다양하고체계적인계획과지원이이루어질것이며, 이를기반으로영유아의놀권리에대한

인식의저변이넓어져향후 ‘(가칭)아동인권보장을위한과잉학습예방에관한특별법’ 제정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례가 제정되기까지 사교육걱정은아이들에게마음껏쉬고놀수있는권리를되찾아주기위해

지난 2월부터 ‘서울시아동놀권리보장을위한조례제정추진시민연대’(이하시민연대)를결성하여

조례안의기초를다듬고, 민주주의서울온라인청원및시민공론장개시, 서울시의회공동주관토

론회 개최 등 서울시 아동 놀이권 조례 제정 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시민연대는아동, 놀이와관련된단체들의연대로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놀이하는사람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어린이어깨동무,

중랑행복교육,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서울아동옹호센터’ 여섯 단체가 서울시 아동 놀이권 조례 제정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아동의놀권리를보장하는조례가필요하다는시민들의열망은「민주주의서울」온라

인청원과시민공론장의토론을통해서도잘드러났습니다. 지난 5월 27일 아동이직접시민제안



플랫폼에 ‘아동의 놀권리를보장하는정책을만들어달라’는 청원을게시하면서온라인청원이시

작되었고, 해당의제는시민들의높은공감수를받아서울시공론화의제로최종선정되었습니다.

이 온라인시민토론은 361명이 참여하여 369개의 의견을달았고, 7,009건의 조회수를기록하였습

니다. 토론의견데이터를분석한결과 ‘놀이의필요성에공감’ 34%, ‘놀권리보장을위해서경쟁적

교육환경개선필요’ 20.3%, ‘놀이공간조성필요’ 11.8%의순으로나타났으며, ‘놀권리조례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아동의놀권리의중요성과조례제정의시급성에대한시민들의공감대가서울시의회에도

전해져 8월 12일에는 서울시의회권수정의원, 봉양순의원 공동으로 ‘아동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

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10월 30일에는 서울시의회와 시민연대의 공동주관으로 ‘서울특

별시아동의놀이권보장을위한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약 3백명이상이온라인생중계에참여

하고, 누적 조회수 517회(11월 3일 오전 9시기준)를 기록하는 등 아동의 놀권리 보장에 대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하였습니다.

위토론회에참석한놀권리의당사자인서울시아동들은 “쉼과놀이는우리들의것입니다.” (고등학

교조대원학생), “우리는 초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놀이도 졸업을 강요당합니다. 놀이를 멈추는 것은

경력단절과 같습니다. 놀이를 뺏기는 것은 숨 쉴 구멍을 뺏기는 것입니다.” (중3, 김은하수 학생), “놀

곳이 없어서 아파트 주차장에 가서 놀았어요. 놀이터 근처에 화장실이 없어서 힘들었어요.” (초6,

이의령학생)라고 발언하며 서울시 아동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가 반드시 제정되기를희망했습니

다.

그리고 12/22(화) 오늘, ‘우리들의놀권리를보장해달라’는아동과시민들의목소리에드디어서울

시가 응답하여, 아동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통과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제우리는아동놀권리를보장하기위한구체적이고중요한첫걸음을한발짝내딛었습니다. 사

교육걱정은앞으로놀시간관련조항들이보완되어 아이들의놀권리가실질적으로보장될수있

도록 필요한 작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시 아동 놀이권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

활동을 통해 시민·아동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사교육걱정은서울시아동뿐만아니라대한민국의모든아동이마음껏쉬고, 뛰어놀수있는놀권

리를보장받을수있도록 ‘(가칭) 아동인권보장을위한과잉학습예방에관한특별법’ 제정운동

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2020. 12. 2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양신영 선임연구원 (02-797-4044, 내선 512)


